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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최초 로봇과 놀이 공간이 만나는 곳 ‘마산 로봇랜드’
2019년 9월 천혜의 바다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

구산면 일원에 로봇을 주제로 한 체험시설 및 테마파크, 컨벤션센

터, R&D 센터가 문을 열었다.

테마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주제로 한 5개관, 11개 콘텐

츠의 공공부문 전시체험시설과 22종의 민간부문 놀이시설로 구

성됐다.

민간 부분 놀이 시설 중 최고의 인기 기구는 어드벤처 구간의 ‘썬

더볼트’(쾌속 열차)와 ‘스카이타워’(자이로드롭)다. 썬더볼트는 아

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기종으로, 최고 시속 90㎞로 360도 회

전해 절정의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다. 스카이타워는 65ｍ 높이에

서 구산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다. 정상에서 단 2초 만에 시속 

82㎞로 떨어져 온몸의 체감도가 더욱 높다. 절정의 아찔함과 쾌감

을 즐기는 강심장을 갖고 있다면 썬더볼트와 스카이타워부터 찾

으면 된다.

로봇랜드는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분리하고, 자유이용권도 당

초 요금보다 7천원 내렸다. 자유이용권은 ▲ 어른 3만5천원 ▲ 청

소년 3만1천원 ▲ 어린이 2만7천원이며, 입장권은 ▲ 어른 1만6천

원 ▲ 청소년 1만3천원 ▲ 어린이 1만원이다.

로봇랜드는 새롭게 5종의 콘텐츠를 지난해 12월 1일 오픈했다. 에디, 

로봇별 대모험, 에어하키 대결로봇, 해양로봇특공대 모비딕-X, 멀

티미디어극장 마리오네트 로봇, 탑승형 자율주행로봇 노리원 등

을 즐길 수 있다. 단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

으로 공공관은 신규콘텐츠인 멀티미디어 마리오네트로봇이 있는 

로봇판타지관과, 로봇극장, 우주항공로봇관만 운영할 예정이다.

눈썰매장, 60ｍ 스노우 튜브 슬로프 개장
로봇랜드는 ‘눈꽃 세상으로의 초대’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난해 12

월 1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10∼17시에 눈썰매장과 튜브 슬로

프를 운영한다. 이벤트 기간에 겨울 조경을 활용한 포토존 조성, 

북극곰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. 눈썰매장은 자

유이용권 입장객은 무료, 입장권 고객은 추가 요금 4천원을 내면 

횟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.

로봇랜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시간을 9시 50분부터 18시

까지 단축 운영한다. 또 동시 입장객을 3천명으로 제한하고 전자

출입 명부 작성, 방역 게이트, 열화상 카메라 운영, 놀이기구별 손

소독제 비치, 매일 전체시설 방역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통

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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